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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1. 7. 23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증가는 기저효과에 따른

것이며, 서로 상이한 기준을 사용한 비교는 부적절함
(7.23일자 서울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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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’19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는

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격한 원전 감축에 따른 기저효과

로부터 기인 * (’10년) 24.8% → (’12년) 1.5% → (’19년) 6.4%

◇ 동 기사는 한국과 일본의 원전 비중을 비교함에 있어 서로 상이한

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
* ① 설비기준(韓) vs 발전기준(日),   ② ’34년(韓) vs ’30년(日)

◇ 발전량 기준으로 원전 비중이 줄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은

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추세

◇ 7월 22일 서울경제 <“원전 3배 늘리고 LNG 절반 감축” 日탈탄소

전략은 韓과 ‘정반대’>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□ 일본정부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

위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

ㅇ 일본은 ’19년 6%에 불과한 원전비중을 2030년 20∼22%로 크게 확대

하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원전 비중을 18.2%에서 10.1%로 감소

시켜 양국의 ‘탈탄소 전략’이 극명하게 엇갈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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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’19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는

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서, ’10년 24.8%에 달했던 일본의 원전

발전 비중이 후쿠시마 사고 직후 ’12년 1.5%로 낮아진 것에 기인

    *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운영 중이던 전체 원전(54기)을 전면 가동중단한 후, 

그 중 21기는 폐로 확정했으며,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에 한해 순차적으로 재가동

     -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은 (’10년) 24.8% → (’12년) 1.5% → (’19년) 6.4%로 급격히 

하락한 뒤 점차적으로 회복중

ㅇ 일본정부가 ‘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(‘21.7.21 발표)’에서 2030년

원전 발전 목표비중으로 제시하고 있는 20∼22%는 ’00년 30.5%,

’10년 24.8%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

ㅇ 금번에 제시된 20∼22%는 제4차(’14년)·제5차(’18년) 에너지기본계획

에서의 원전 목표비중과 동일한 수치로서, 제3차(’10년) 계획에서

제시한 목표치(50%)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수준

< 일본의 원전 발전비중 변화 >

ㅇ 한국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’30년 원자력 발전비중을 일본보다

높은 25%로 제시하는 등 완만하고 점진적인 원전감축을 진행 중

   * ’30년 원전 발전 목표 비중 : (한국) 25% > (일본) 20∼22%

   * 한국의 원전 발전 비중 추이 : (’00) 37.8% → (’10) 29.9% → (’19) 25.2% → (’30) 2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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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동 기사는 한국과 일본의 원전 비중을 비교함에 있어 서로 상이한

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
ㅇ 일본의 원전비중은 ‘발전기준’을, 한국의 원전비중은 ‘설비기준’을 사용

하고, 기준년도도 일본은 ‘30년’을, 한국은 ‘34년’을 사용

< 서울경제 기사 인용 자료 비교 >

’19년 ‘20년 ’30년 ’34년

일본(발전기준) 6% - 20∼22% -

한국(설비기준) - 18.2% - 10.1%

ㅇ 이를 ‘발전기준’과 ‘기준년도(‘30년)’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,

한국은 ’30년 일본보다 높은 원전비중을 목표로 제시

<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양국 간 발전비중 비교 >

연도 ’30년 발전기준 목표 ’30년 설비기준 목표

국가 한국 일본 한국 일본

원전 비중 25% 20∼22% 11.8% 미발표

□ 참고로, 지난 10년간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재생에너지가

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

    * 전세계 원전 발전비중: (’10년) 12.8% → (’15년) 10.6% → (’18년) 10.2%

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: (’10년) 19.5% → (’15년) 22.7% → (’18년) 25.2% 

ㅇ ’20년 발전무분 신규투자액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60% 이상인 반면,

원전은 10%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될

전망

    * 전세계 ’20년 발전부문 신규투자: (재생에너지) 66%, (화석연료) 26%, (원자력) 8%

ㅇ ’90년 이후 증가하던 전세계 운영 원전수는 ’18년을 정점으로

영구정지 원전 증가와 신규 원전건설 감소로 줄어드는 추세

    * (운영원전 수, 연말기준) (’05) 441 → (‘10) 441 → (‘18) 453 → (‘19) 443 → (‘20) 4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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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현재 전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67%, 계획 중인 원전의 81%가

非OECD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, 중국·러시아·인도 3개국이

전세계 건설 중 원전의 43%, 계획 중 원전의 77%를 차지함

< 非OECD 국가의 건설중, 건설계획 원전 현황 >

구분
非OECD

소계 (비중) 전세계
중국 러시아 인도 기타

건설중 13 3 6 12 34 (67%) 51

계획중 30 20 2 2 54 (81%) 67

  * 자료 : IAEA PRIS ’21.6월 기준 

□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

하여 주시기 바람

※ 문의: 원전산업정책과 김규성 과장 (044-203-5320)

이상은 팀장 (044-203-5290)

배승희 주무관 (044-203-5339)


